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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정서적 환경과 어머니의 훈육방식 및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김 혜 경(Kim's 아동가족상담센터)․김 영 희(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I. 서론

인간의 발달은 유기체와 환경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아동들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환경에 역동적으로 참여하면서 스스로 발달

을 주도해 나간다. 아동들이 성장함에 따라 사회적 경험의 폭이 넓어지면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기본적인 인간의 정서를 인식하고, 타인과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정서조절능력의 일부는 생물학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지만(Fox & Davidson, 1988), 사회

적․문화적 과정에 의한 영향력이 간과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정서의 사회적인 측

면이 강조되었다. 즉, 과거에는 정서를 생물학적․개인적․주관적․내적 상태로 인식했지만(Campos 

& Campos, 1989), 최근에는 정서를 사회적 맥락과 관계 속에서 발달하는 것으로 보는 정서 사회화 

관점이 강조되고 있다(김미순, 2006; 임형아, 2004).

아동기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 영아기부터 시작된 정서조절 방법을 내면화하는 시기라서, 이 시기

의 정서조절능력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정서조절에 밑바탕이 될 수 있다(임희수, 2001). 특히 학령

기는 부모와의 정서 관련 반응이나 행동이 상황적으로 표면화되는 시기라고 밝혀져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Eisenberg, 1996). 

최근 들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타인과의 상호작용, 또래간 인기도, 학교 적응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강지흔, 2004; 노서연, 2003; Fabes, Eisenberg, Hanish, & Spinrad, 2001; 

Garner & Estep, 2001)로 인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또한 정서조절능력을 

성공적으로 발달시키지 못하는 아동은 사회적 적응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우수경․최기영, 2002; 

Denham, 2001), 문제행동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박서정, 2005; Catrin, Rutger, & Roy, 

2005)는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관심 뿐 아니라 정서조절능력의 발달을 위한 양육환경의 중요

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관한 초기연구들은 아동의 성별과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사회인구학

적 변인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성별에 따른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대체로 여아는 남아보다 문제중심적 대처와 감정발산

을 보이는 경향이 높으며, 남아는 여아보다 공격적 표현과 회피, 왜곡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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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임희수, 2001; Fabes & Eisenberg, 1992). 아동의 연령에 따른 정서조절능력 차이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서조절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더 정교한 정서발달을 보인다고 

밝혀졌다(김지현, 2003; 김지현․이순형, 2004; Coie, Dodge & Kupersmidt, 1990). 또한 부모의 사회경

제적 지위도 어머니의 상호작용 전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의 직업이나 학력이 아동의 정서조

절능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 되었다(최규련, 1994). 이렇게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학자들은 정서조절능력이 단순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의한 영향보다는, 이러

한 변인들과 환경이 상호작용하여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

기 시작했다. 아동이 나타내는 정서표현이나 정서조절방식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특유의 성

차를 반영함과 동시에, 자라면서 그 아동들이 속한 환경에 적합한 방식으로 사회화되어져 나타나는 

복합적인 과정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임희수, 2001; 황정희, 1997). 

아동이 속한 여러 환경 중 가족환경은 아동에게 가장 밀접한 환경으로서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이다(이동희, 2004; Cummings, Simpson, & Wilson, 1993). 특히 

가족의 정서적인 환경은 부모의 양육방법과 가족생활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므로 자녀의 긍정

적인 자아개념 형성 및 정서조절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다(양순임, 2000; Gonzales, 

Tein, Sandler, & Friedman, 2001).

가족의 정서적 환경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가족의 정서표현은 아동이 타인의 정서적 반응을 이해하

고 해석하는 능력에 영향을 주며,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어떤 정서가 적절하고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믿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서조절능력과 연관된다고 보고 되었으며(Dunsmore & Karn, 2001; 

Eisenberg, Cumberland, & Spinard, 1998), 가족의 온정적인 정서지지는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 건설적

인 문제해결능력에 중요한 변인임을 밝히고 있다(진미화, 2007; 안혜숙, 2007). 아동이 가족과 함께하

는 놀이나 행사 등을 통해 다양한 정서 교류를 하는 것은 아동 두뇌의 정서회로를 안정되게 발달시킨

다는 연구결과(문용린, 1996)는 가족행사 나누기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관계가 있음을 시사해준

다. 또한, 감정이입이 떨어지는 불안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란 아동은 훗날 대부분 타인의 감정을 파

악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져(Jenkins et al., 2005), 가족과 관련된 불안이 아동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 그리고 가정에서 발생하는 부모간의 

갈등은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동이 공격성(박혜영, 2007; Jenkins et. al., 

2005), 비행․반사회적 행동(김율회, 2007; Jenkins et al., 2005)과 같은 외현적인 문제와 불안․위

축․회피(이선희, 2007; 김정란, 2004; Grych, Harold, & Miles, 2003; Jenkins et al., 2005) 등의 내면

적인 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 되고 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신들의 정서를 잘 조절하여 

가족 내의 불안이나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경우, 이는 아동의 부정적 감정을 감소시키고, 자녀에

게 문제 해결에 대한 긍정적 모델이 되어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정서조절능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밝혀졌다(이선미, 2004).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가족의 정서표현, 정서지지, 가족행사 

나누기, 가족불안, 부모갈등 등과 같은 가족의 정서적 환경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런데 최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은 어머니의 훈육방식에 대한 영향에 의해 설명력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보고 되기 시작했다. 즉, 훈육방식은 부모됨의 심리적 측면을 나타내는 양육태도의 개념

과는 달리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어떻게 통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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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자녀의 정서조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윤희진․민해영, 2006; Raffaelli, Crockett, & Shen, 

2005). 어머니의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훈육방식은 자녀의 충동통제, 자기통제, 정서조절을 향상시키

는 반면, 신체적 처벌, 복종 강요, 거부적, 권위적 훈육방식은 아동의 정서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아동이 여러 가지 문제행동을 나타낸다고 밝혀졌다(김민정․도현심, 2001; 이경님, 2001; 

Soward & Kathy, 2006). 이렇게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의 정서적 환경, 어머니의 훈육방식은 아동

의 정서조절능력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임이 밝혀졌지만, 이 세 가지 변인들의 관계를 통합적

으로 비교 분석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관련된 기존연구는 정서조절능력을 주로 학습적인 측면에서 다루거나

(Pintrich, 1989; Zimmerman, 1990), 정서조절을 단순히 긍정적․부정적 측면만으로 이분화시켜 살펴

본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Shields & Cicchetti, 2000; 박성연, 2002). 하지만 정서조절에는 긍정적․부

정적 측면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개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다 다차원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Hawley & Vaughn, 2003). 

이에 따라 최근에는 정서조절능력을 여러 유형으로 분류하여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다. 즉, Bronson(2000)은 정서조절능력을 사회적/정서적 행동, 친사회

적 행동, 인지적 자기조절, 자기조절 동기의 4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임희수(2001)는 문제

중심적 대처, 감정폭발, 공격적 표현, 회피의 4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박서정(2005)은 

정서조절전략을 적극적 대처행동, 소극적 대처행동, 공격적 대처행동, 회피적 대처행동, 사회지지 추

구적 대처행동의 5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들의 공통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정서조절능

력이 주로 문제중심적 대처 및 친사회적 행동, 공격적 대처행동, 회피적 행동, 감정발산 등으로 다차

원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의 정서적 환경,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학령기 아동

의 정서조절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서조절능력 유형(문제중심적 대처, 감정폭발, 공격

적 표현, 회피)에 따라 살펴보아 아동의 정서조절에 대한 조기 개입의 방안을 탐색해보고, 부모교육 

프로그램, 학교교육, 아동․가족 상담현장에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청북도 청주시와 청원군 소재의 4개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아동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료는 질문지 조사방법으로 연구자가 초등학교 각 학급을 직접 방문하여 담임교사와 

아동에게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 응답 방법을 설명한 후에 연구자와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설문을 실

시하여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질문지 문항의 이해도,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질문

지 작성상의 문제점과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총 73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07년 9월 15일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지 내용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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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완하여 완성된 질문지로 2007년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총 3일간 시행되었다. 총 953부의 질

문지를 배부하여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된 자료 11부와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 45부를 제외하고 최종

적으로 897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가족의 정서적 환경

가족의 정서적 환경을 측정하기 위하여 Tavitian, Lubiner, Green, Grebstein, 그리고 Velicer(1987)가 

제작한 Family Functioning Scale(FFS)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수정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본래 총 40문항으로 정서표현, 정서지지, 가족불안, 가족갈등, 가족의 행사 나누

기 등의 5개 하위 척도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의 결과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

여 정서표현, 정서지지, 가족불안, 가족행사 나누기 등 4개 요인만을 추출하여 사용하였고(총 32문항), 

가족갈등은 부모간의 갈등으로 측정하였다. 부모 갈등은 Porter와 O'Leary(1980)의 O'Leary-Porter 

Scale을 번안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측정하였다(총 10문항). 이 척도는 4점 Likert척도로 ‘전혀 그렇

지 않다’의 1점에서 ‘항상 그렇다’ 의 4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어머니의 훈육방식

어머니의 훈육방식은 Judith와 Christopher(2002)가 사용한 PDI(The Parenting Dimension Invento-

ry)를 진순옥(2002)이 번안․수정하여 사용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3개의 하위척도, 즉, 지지

적 훈육방식, 행동통제적 훈육방식, 심리통제적 훈육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항상 그렇다’ 의 4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3)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임희수(2001)가 선행 연구(Eisenberg et al., 1994; 

염현경, 1998; 정원주․윤종희, 1997)를 바탕으로 중기 아동기에 부합하도록 개발한 29문항의 4가지 

하위요인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Eisenberg(1993)가 사용한 13가지 아동 정서조절방식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본래 2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요인 부하량이 낮은 3문항을 제외

하고 총 26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개의 하위 척도 즉, 문제중심적 대처, 감정폭발, 공격적 

표현, 회피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항상 그렇다’ 의 4점으

로 이루어져 있다. 

3. 자료분석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의 정서적 환경,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미

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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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변  인 구  분 빈도(%) 변  인 구  분 빈도(%)

성  별

남  아

여  아

472(52.6)
425(47.4) 학  년

4학년

6학년

444(49.5)
453(50.5)

계 897(100.0) 계 897(100.0)

형제 유무

유

무

842(94.1)
53( 5.9) 가족 형태

핵가족

대가족

774(86.4)
122(13.6)

계 895(100.0) 계 896(100.0)

부 연령

40세 이하

41세~45세
46세 이상

273(31.4)
418(48.1)
178(20.5) 모 연령

40세 이하

41세~45세
46세 이상

570(65.4)
249(28.6)

52( 6.0)

계 869(100.0) 계 871(100.0)

부 학력

중졸이하

고  졸

대졸이상

9( 1.1)
261(30.9)
574(68.0) 모 학력

중졸 이하

고  졸

대졸 이상

10( 1.2)
359(42.6)
473(56.2)

계 844(100.0) 계 842(100.0)

부 직업

전문직/공무원

회사원/사무직

자영업/서비스업

생산/기술/노무직

168(19.5)
280(32.6)
250(29.1)
162(18.8)

모 직업

전문직/공무원

회사원/사무직

자영업/서비스업

생산/기술/노무직

주  부

123(14.1)
99(11.4)

199(22.8)
52( 6.0)

399(45.8)

계 860(100.0) 계 872(100.0)

2.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의 정서적 환경,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학령기 아동의 정

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의 정서적 환경, 어머니의 훈육방식 및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간의 

상관관계와 각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회귀분석에서 VIF값을 

살펴 본 결과 1.00에서 2.09의 범위로 3보다 작은 값을 가지고 있어 각 변인들은 독립적인 개념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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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관련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03
.05
.15
.09

-.01
.03

-.04
.17

-.14
.04
.11
.23
.02
.05

 

***
**

***
***

**
***

 
 

-.07
-.16
-.04
-.11
-.05
.05

-.12
.05

-.07
-.16
.07
.03
.28

 

*
***

**

**

*
***
*

***

 
 
 

.27
-.01
.01

-.02
.02
.01
.07
.01
.01
.02

-.01
-.01

 
 
 
 

.47

.47

.20
-.13
.62

-.12
.49
.64
.01

-.04
-.16

***
***
***
***
***
***
***
***

***

 
 
 
 
 

.45
-.13
-.42
.57

-.42
.44
.42

-.28
-.27
-.34

***
***
***
***
***
***
***
***
***
***

.16
-.22
.50

-.06
.45
.46

-.12
-.07
-.19

***
***
***

***
***
***
*
***

.27

.12

.32

.15

.19

.29

.22

.19

***
***
***
***
***
***
***
***

-.19
.51

-.21
-.06
.42
.37
.40

***
***
***

***
***
***

-.19
-.58
.58

-.04
-.09
-.19

***
***
***

**
***

-.16
-.04
.43
.35
.36

***

***
***
***

 

.52
-.07
-.05
-.08

***
*

*

-.02
-.03
-.15***

 
 
 
 
 
 
 
 
 
 
 
 
 

.49

.50
***
***

 
 
 
 
 
 
 
 
 
 
 
 
 
 

.48 ***

 
 
 
 
 
 
 
 
 
 
 
 
 
 
 

평균 * * 2.81 2.23 3.27 3.05 1.93 1.45 2.44 1.82 2.81 2.39 1.60 1.83 1.79
표준
편차 * * .48 .71 .55 .56 .51 .42 .68 .54 .76 .57 .47 .57 .55

*p<.05, **p<.01, ***p<.001
① 성별 ② 학년 ③ S.E.S
④ 정서표현 ⑤ 정서지지 ⑥ 가족행사 나누기
⑦ 가족불안 ⑧ 부모갈등 ⑨ 지지적 훈육
⑩ 심리통제적 훈육 ⑪ 행동통제적 훈육 ⑫ 문제중심적 대처
⑬ 감정폭발 ⑭ 공격적 표현 ⑮ 회피

*이분변인(dummy variable)으로 분석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지 않았음.

1)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의 정서적 환경,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학령기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의 정서적 환경, 어머니의 

훈육방식을 독립변수로,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 3단계를 실시하였다. 

Model 1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아동의 성별, 학년, 사회경제적 지위(S.E.S)가 아동의 문제중심

적 대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Model 2에서는 Model 1에 가족의 정서적 환경의 하위요인인 

정서표현, 정서지지, 가족행사 나누기, 가족불안, 부모갈등을 추가하여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Model 3에서는 Model 2에 어머니 훈육방식의 하위요인인 지지적 훈육, 심

리통제적 훈육, 행동통제적 훈육을 추가하여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에 관련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Model 1에

서 아동의 성별(β =.09, p<.01)과 학년(β =-.16, p<.001)이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 모델은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를 3.6% 설명해 주고 있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이 6학년 아동보다 문제중심적 대처가 높게 나타났다.

Model 2에서는 아동의 학년(β =-.06, p<.05), 정서표현(β =.47, p<.001), 정서지지(β =.15, p<.001), 가족

행사 나누기(β =.17, p<.001), 가족불안(β =.08, p<.01), 부모갈등(β =.09, p<.01)이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모델은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를 46.5% 설명해

주고 있다. 즉, 6학년보다 4학년이, 가족 간의 정서표현이 많을수록, 가족 간의 정서적인 지지가 높을

수록, 가족과의 여가활동이나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가족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수준이 

높을수록, 아동 앞에서 보이는 부모 간 갈등이 높을수록 아동이 문제중심적 대처를 더 잘 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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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Model 2에서는 Model 1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아동의 성별은 다른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감소함에 따라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투입한 가족의 정서적 환경의 하위변인은 모두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의 전체 설명력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Model 3에서는 아동의 학년(β=-.06, p<.05), 정서표현(β=.35, p<.001), 가족행사 나누기(β=.10, p<.01), 부모

갈등(β =.08, p<.01), 지지적 훈육(β =.19, p<.001), 행동통제적 훈육(β =.19, p<.001)이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모델은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를 51.9% 설명해주고 

있다. 즉, 6학년보다 4학년이, 가족 간의 정서표현이 많을수록, 가족과의 여가활동이나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아동 앞에서 보이는 부모간의 갈등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하고 아동의 감정을 

공감하는 지지적인 훈육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논리적인 방법으로 아동의 행동을 설명하고 지도하는 

행동통제적인 훈육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3에서는 Model 2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정서지지와 가족불안은 다른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감소함에 따라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투입한 어머니의 훈육방식 중 지지적 훈육과 행동통제적 훈육은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인들은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의 전체 설명력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에 대한 각 변인의 변량을 살펴보면, 이는 각 변인들이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변인들 

중에서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은 가족의 정서적 환경이었으

며 특히, 가족의 정서표현이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의 정서적 환경,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학령기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표준화된 β

Model 1 Model 2 Model 3

아동의 

문제 중심적

대처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  별

학  년

S.E.S

.09
-.16
-.01

**
***

.02
-.06
-.01

*

 
.01

-.06
-.01

*

가족의 정서적 환경

정서표현

정서지지

가족행사 나누기

가족불안

부모갈등

.47

.15

.17

.08

.09

***
***
***
**
**

 
.35
.07
.10
.04
.08

***

**

**
어머니 훈육방식

지지적 훈육

심리통제적 훈육

행동통제적 훈육

 
.19
.06
.19

***

***
△R2 .430*** .053***
R2 .036 .465 .519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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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의 정서적 환경,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학령기 아동의 감정폭발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감정폭발에 관련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Model 1에서 아동의 

성별(β =.25, p<.001)과 학년(β =.07, p<.05)이 아동의 감정폭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

났으며, 이 모델은 아동의 감정폭발을 6.7% 설명해 주고 있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이 4학년 아동보다 감정폭발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2에서는 아동의 성별(β =.26, p<.001), 아동의 학년(β =.07, p<.05), 정서표현(β =.08, p<.05), 

정서지지(β =-.17, p<.001), 가족불안(β =.16, p<.001), 부모갈등(β =.32, p<.001)이 아동의 감정폭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인들은 아동의 감정폭발을 29.5% 설명해주고 

있다. 즉, 남아보다 여아가, 4학년보다 6학년이, 가족 간의 정서표현이 많을수록, 가족 간의 정서적인 

지지가 낮을수록, 가족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수준이 높을수록, 아동 앞에서 보이는 부모 간 갈등이 

높을수록 아동이 감정폭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3에서는 아동의 성별(β =.28, p<.001), 학년(β =.06, p<.05), 정서지지(β =-.11, p<.01), 가족행사 

나누기(β =-.08, p<.05), 가족불안(β =.10, p<.01), 부모갈등(β =.22, p<.001), 심리통제적 훈육(β =.29, 

p<.001)이 아동의 감정폭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인들은 아동의 감

정폭발을 35.1% 설명해주고 있다. 즉, 남아보다 여아가, 4학년보다 6학년이, 가족 간에 정서지지가 

낮을수록, 가족과의 여가활동이나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을수록, 가족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 앞에서 보이는 부모간 갈등이 높을수록, 양육자의 감정에 따라 강압적으로 

통제하는 심리통제적인 훈육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아동의 감정폭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3에서는 Model 2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정서표현은 다른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감소함에 따라 아동의 감정폭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반해 투입한 어머니의 훈육방식 중 심리통제적 훈육은 아동의 감정폭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인은 아동의 감정폭발의 전체 설명력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

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동의 감정폭발에 대한 각 변인의 변량을 살펴보면, 모든 변인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변인들 중에서 아동의 감정폭발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은 

가족의 정서적 환경이었으며, 특히, 부모갈등이 아동의 감정폭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 33 -

<표 4>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의 정서적 환경,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학령기 아동의 감정

폭발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표준화된 β

Model 1 Model 2 Model 3

아동의 

감정 폭발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  별

학  년

S.E.S

.25

.07

.01

***
*

.26

.07

.01

***
*

 
.28
.06

-.01

***
*

가족의 정서적 환경

정서표현

정서지지

가족행사 나누기

가족불안

부모갈등

.08
-.17
-.02
.16
.32

*
***

**
**

 
.05

-.11
-.08
.10
.22

**
*
**
***

어머니 훈육방식

지지적 훈육

심리통제적 훈육

행동통제적 훈육

 
.08
.29
.02

***

△R2 .229*** .056***
R2 .067 .295 .351

*p<.05, **p<.01, ***p<.001

3)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의 정서적 환경,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학령기 아동의 공격적 표현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공격적 표현에 관련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는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다. Model 1에서는 

아동의 성별과 학년 및 사회경제적 지위(S.E.S)가 아동의 공격적 표현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정서적 환경을 추가한 Model 2에서는 정서지지(β =-.20, p<.001), 가족불안(β =.11, p<.01), 

부모갈등(β =.27, p<.001)이 아동의 공격적 표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인들은 아동의 공격적 표현을 17.5% 설명해주고 있다. 즉, 가족 간의 정서적인 지지가 낮고, 가족

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수준이 높을수록, 아동 앞에서 보이는 부모 간 갈등이 높을수록 아동의 공격적 

표현이 더 높게 나타났다.

Model 3에서는 아동의 성별(β =.07, p<.05), 정서지지(β =-.16, p<.01), 부모갈등(β =.22, p<.001), 심

리통제적 훈육(β =.18, p<.001)이 아동의 공격적 표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인들은 아동의 공격적 표현을 19.8% 설명해주고 있다. 즉, 남아보다 여아가, 가족 간에 정

서적인 지지가 낮을수록, 아동 앞에서 보이는 부모간 갈등이 높을수록, 양육자의 감정에 따라 강압적

으로 통제하는 심리통제적 훈육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아동의 공격적 표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Model 3에서는 Model 1과 2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아동의 성별이 공격적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Model 2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가족불

안은 다른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감소함에 따라 아동의 공격적 표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한 어머니의 훈육방식 중 심리통제적 훈육은 아동의 공격적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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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력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동의 공격적 표현에 대한 각 변인의 변량을 살펴보면 아동의 성별과 연령 및 사회경제

적 지위(S.E.S)를 제외한 모든 변인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변인들 중에서 

아동의 공격적 표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은 가족의 정서적 환경이었으며, 부모갈

등이 아동의 공격적 표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표 5>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의 정서적 환경,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학령기 아동의 공격적 

표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표준화된 β

Model 1 Model 2 Model 3

아동의 

공격적 표현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  별

학  년

S.E.S

.04

.02
-.01

.05

.02
-.02

 
.07
.02

-.04

*

가족의 정서적 환경

정서표현

정서지지

가족행사 나누기

가족불안

부모갈등

.06
-.20
.04
.11
.27

***

**
***

 
.05

-.16
.01
.07
.22

**

***
어머니 훈육방식

지지적 훈육

심리통제적 훈육

행동통제적 훈육

 
-.01
.18
.06

***

△R2 .173*** .022***

R2 .002 .175 .198
*p<.05, **p<.01, ***p<.001

4)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의 정서적 환경,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학령기 아동의 회피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회피에 관련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는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다. Model 1에서 아동의 

학년(β =.27, p<.001)이 아동의 회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 모델은 아동의 

회피를 7.8% 설명해 주고 있다. 즉, 초등학교 6학년이 4학년보다 정서를 회피하는 것으로 조절하려는 

특성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Model 2에서는 아동의 성별(β =.09, p<.01)과 학년(β =.25, p<.001), 정서지지(β =-.18, p<.001), 가족

불안(β =.11, p<.01), 부모갈등(β =.27, p<.001)이 아동의 회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러한 변인들은 아동의 회피를 26.5% 설명해주고 있다. 즉, 남아보다 여아가, 4학년보다 6학

년인 경우, 가족 간의 정서적인 지지가 낮을수록, 가족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수준이 높을수록, 아동 

앞에서 보이는 부모 간 갈등이 높을수록 아동이 정서를 회피하는 경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2에서는 Model 1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아동의 성별이 아동의 회피에 유의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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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입한 가족의 정서적 환경 중 정서지지, 가족불안, 부모갈등이 

아동의 회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들은 아동 회피의 전체 설명력을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Model 3에서는 아동의 성별(β =.11, p<.001)과 학년(β =.25, p<.001), 정서지지(β =-.13, p<.01), 가족

불안(β =.07, p<.05), 부모갈등(β =.22, p<.001), 심리통제적 훈육(β =.18, p<.001), 행동통제적 훈육(β

=.12, p<.01)이 아동의 회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인들은 아동의 

회피를 29.2% 설명해주고 있다. 즉, 남아보다 여아가, 4학년보다 6학년인 경우, 가족 간 정서적인 

지지가 낮을수록, 가족 간에 불안수준이 높을수록, 아동 앞에서 보이는 부모간 갈등이 높을수록, 양육

자의 감정에 따라 아동을 강압적으로 통제하는 심리통제적 훈육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논리적인 

방법으로 아동의 행동을 설명하고 지도하는 행동통제적 훈육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아동의 회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3에서는 투입한 어머니의 훈육방식 중 심리통제적 훈육과 행동통제적 

훈육은 아동의 회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아동의 회피에 대한 전체 설명

력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이와 같이 아동의 회피에 대한 각 변인의 변량을 살펴보면, 각 변인들이 아동의 회피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변인들 중에서 아동의 회피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큰 변인은 가족의 정서적 환경이었다. 그리고 각 요인의 하위요인과 아동의 회피와

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아동의 학년과 가족의 정서적 환경 중 부모갈등이 아동의 회피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하위 요인들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의 정서적 환경,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학령기 아동의 회피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표준화된 β

Model 1 Model 2 Model 3

아동의 

회피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  별

학  년

S.E.S

 .07
.27
.01

***
.09
.25
.01

**
***

 
.11
.25

-.01

***
***

가족의 정서적 환경

정서표현

정서지지

가족행사 나누기

가족불안

부모갈등

-.03
-.18
-.02
.11
.27

***

**
***

 
-.03
-.13
-.05
.07
.22

**

*
***

어머니 훈육방식

지지적 훈육

심리통제적 훈육

행동통제적 훈육

 
-.06
.18
.12

***
**

△R2 .187*** .027***
R2 .078 .265 .292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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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1. 요약 및 논의

첫째,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 학년, 정서표현, 정서지지, 가족행사 

나누기, 가족불안, 부모갈등, 지지적 훈육, 행동통제적 훈육으로 나타났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4학

년이 6학년보다, 가족 간에 정서표현이 많을수록, 정서지지가 높을수록, 가족 행사를 함께 나누는 

일이 많을수록, 가족에 대한 불안이 높을수록, 부모갈등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지지적인 훈육방식과 

행동통제적인 훈육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아동이 문제중심적 대처로 정서조절을 더 많이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의 감정폭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 학년, 정서표현, 정서지지, 가족행사 나누기, 

가족불안, 부모갈등, 심리통제적 훈육으로 나타났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6학년이 4학년보다, 가족 

간의 정서표현이 많을수록, 가족 간의 정서지지는 낮을수록, 가족 행사를 함께 나누는 일이 적을수록, 

가족에 대한 불안수준이 높을수록, 부모갈등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심리통제적인 훈육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아동은 감정폭발로 정서조절을 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아동의 공격적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 정서지지, 가족불안, 부모갈등, 심리통제

적 훈육으로 나타났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가족 간에 정서적인 지지가 이루어지지 않을수록, 가족

에 대한 불안이 높을수록, 부모갈등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심리통제적인 훈육방식을 많이 사용할수

록 아동이 공격적 표현을 통해 정서조절을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아동의 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 학년, 정서지지, 가족불안, 부모갈등, 심리통제적 

훈육, 행동통제적 훈육으로 나타났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6학년이 4학년보다, 가족 간에 정서 지지

가 낮을수록, 가족에 대한 불안이 높을수록, 부모갈등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심리통제적 훈육방식과 

행동통제적 훈육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아동이 자신의 감정을 회피를 통해 정서조절을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 정서조절은 아동의 성별, 학년, 가족의 정서적 환경, 어머니의 지지

적 훈육방식과 행동통제적 훈육방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정서적 환경의 

하위변인인 정서표현은 다른 변인을 모두 통제한 후에도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 내에서의 정서표현은 표출규칙에 대한 학습상황을 제공하므로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길러준

다는 연구결과(Jones, Abbey, & Cumberland, 1998; Saarni, 1979)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정서표현

은 아동이 어떤 정서를 어느 정도 표현하는 것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적절하고 효과적인지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준다는 연구결과(Denham, Zoller, & Couchoud, 1994; Eisenberg, Cumberland, & Spinrad, 

1998)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정서표

현을 지지해주고 수용해주는 가족의 긍정적인 정서적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Model 3에서는 Model 2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정서지지와 가족불안이 

다른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감소함에 따라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에 유의한 영향을 



- 37 -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투입한 어머니의 훈육방식 중 지지적 훈육과 행동통제적 

훈육은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 변인들이 아동의 문제중

심적 대처의 전체 설명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애

정적이면서도 일관성있게 합리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와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연구결과(임희수, 2001)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구성원들이 애정과 

신뢰로써 서로의 감정표현을 수용하고 지지해주는 정서적인 환경이 아동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어머니가 자녀의 행동을 어떻게 통제하고 훈육하는지도 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돕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자녀의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하고 아동의 감정을 공감하는 

훈육방식을 사용함과 동시에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일관성있게 지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가족의 정서적 환경 중 부정적 요인인 가족불안과 부모갈등이 높은데도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이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정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부모가 

정서를 개방적으로 표현하고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하여 심사숙고하며 긍정적인 대안활동을 하는 

정서조절 방식을 사용하면 자녀들 또한 자신의 정서를 긍정적인 방법으로 조절한다는 연구결과(임희

수, 2001; Garner, 1995; Grych & Fincham, 1993; Eisenberg, 1996)와 일치한다. 또한 부모간의 갈등보

다 부모간의 갈등 표현 방식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밝혀낸 연구(Barber, 

1998; Grych & Fincham, 1990; 박혜영, 2007)는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며, 부부 생활에 필수불

가결하게 겪는 갈등을 보다 적절하고 합리적인 표현 방식을 선택해서 표출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즉, 불안이나 갈등 등의 부정적 정서들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한 부모는 

자녀에게 문제 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모델이 되어 사회적 능력과 대처 기술 향상 등 정서조절능력의 

발달을 가져올 수 있지만, 갈등이 숨겨지고 해결이 되지 못할 경우 가족 내 긴장과 위협의 지속으로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발달을 저해하고 많은 부적응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인식하여 갈등 

상황을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해결하려는 부모의 자세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아동의 감정폭발 정서조절은 아동의 성별, 학년, 가족의 정서적 환경, 어머니의 심리통제적 

훈육방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Model 3에서는 Model 2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정서표현이 다른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감소함에 따

라 아동의 감정폭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투입한 어머니의 훈육

방식 중 심리통제적 훈육은 아동의 감정폭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인은 

아동의 감정폭발의 전체 설명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부정적

인 정서조절(감정폭발, 공격적 표현, 회피)이 모두 어머니의 심리통제적 훈육방식과 정적인 상관관계

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 수준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

을 미친다고 나타난 선행연구(전숙영, 2007)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부정적인 행동

을 보일 때 어머니가 신체적 체벌을 사용하거나, 충동적으로 자신의 감정에 따라 강압적으로 통제하

는 심리통제적 훈육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자녀의 정서조절에 직접,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아동의 정서조절에 있어 어머니 스스로의 정서조절이 상당히 

중요하므로 어머니가 긍정적인 정서조절 방식을 갖게끔 이와 관련된 어머니 성장 프로그램이나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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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등의 외부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아동의 공격적 표현 정서조절은 아동의 성별, 가족의 정서지지, 부모갈등, 어머니의 심리통제

적 훈육방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변인들 중에서 아동의 공격적 표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은 가족의 정서적 환경 중 부모갈등이었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부모가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면 자녀에게 문제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모델이 되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과 대처기술을 향상시키지만, 부모가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가족 내에 계속적인 

긴장을 가져오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누적되어 더욱 빈번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권영옥, 

1998). 선행연구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숨겨진 부모간의 갈등은 아동의 공격성, 감정

폭발, 품행장애, 비행 및 반사회적 행동 등의 외면적 부적응이나 우울, 불안, 사회적 고립, 위축, 회피 

등의 내면적 부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권영옥․이정덕, 1999; Davies & Cummings, 1994; 

Grych & Fincham, 1990; Holden & Ritchie, 1991; Jouriles, Mariling & O'Leary, 1989; Long, Slater, 

Forehand, & Fauber, 1988)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이렇게 부모갈등은 부모 당사자

들 뿐 아니라 가족 관계 자체를 왜곡시키고 가족간의 유대를 파괴시켜 아동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거나, 아동에게 느끼는 부모의 감정이나 행동을 변화시켜 아동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나 상담 현장에서 아동의 문제나 부적응에 관한 직접적인 대처방식의 개입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더불어 부모는 부부간의 갈등이나 문제해결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다루는 방식을 선택하여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입하여야 함을 본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아동의 공격적 표현에 있어서 성별에 의한 영향력은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의 정서적 환경, 

어머니 훈육방식 등 모든 변인을 투입하였을 때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연구에서는 남아

가 여아보다 공격적 표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accoby & Jacklin, 1974; Offord et al, 1987). 

그러나 최근에는 공격성의 발달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점차 

연구자들은 단순한 아동의 성별이나 연령에 의한 영향보다는 이러한 사회인구학적 요인이 여러 환경

과 상호작용하면서 공격성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들(이동희, 2004; 황정희, 1997)이 

본 연구의 결과를 입증해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환경과의 관계에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가족환경이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실제로도 아동의 공격적 행동을 

일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학년에 따라 아동의 공격적 표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유아기나 아동기를 비교하거나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비교한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이전에는 아동이 화가 나거나 속상한 감정을 표현할 때 상대방에게 무조

건 화를 내거나 때리는 등의 무조건적인 공격적 행동을 보일 수 있지만, 학령기 아동은 무조건적인 

공격적 표현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언어적인 공격이나 따돌림, 무시 등의 간접적인 행

위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에 4학년과 6학년 아동사이에 공격적 표현에 대한 연령차가 나타

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회피 정서조절은 아동의 성별, 학년, 가족의 정서지지, 가족불안, 부모갈등, 어머니의 심리통

제적 훈육방식과 행동통제적 훈육방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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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년 아동이 4학년 아동에 비해 회피를 통해 정서조절을 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6학년은 발달특성상 사춘기에 진입하는 시기로서 정서적으로 민감해져 문제에 직면하여 

해결하려 노력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회피하는 특성을 더 높게 나타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Model 3에서는 Model 2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변인의 설명력이 전반

적으로 감소하고, Model 3에서 투입한 어머니의 훈육방식 중 심리통제적 훈육과 행동통제적 훈육이 

아동의 회피에 대한 전체 설명력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어머니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아동을 대하며 아동의 행동을 억제시키려고 

하는 경우, 자녀들이 회피적인 정서조절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임희수, 2001)와 

일치한다. 즉, 이는 어머니의 양가적인 태도가 자녀의 정서발달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

사해주는 결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지지적․애정적이면서도 아동의 

부정적인 행동에는 일관성 있게 합리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의 정서적 환경,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

절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 정서조절에는 가족의 정서

표현이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고, 아동의 감정폭발, 공격적 표현, 회피에는 부모갈등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내에서 아동의 정서표현을 지지

해주고 수용해주는 환경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밝혀낸 반면, 부모간

에 겪는 갈등은 부모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 자체를 왜곡시키고 가족 간의 유대를 파괴시켜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렇게 가족 내에서 필수불가결

하게 겪게 되는 불안이나 갈등 등의 부정적 정서들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한다

면 자녀에게 문제 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모델이 되어 정서조절능력의 발달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본 연구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론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모교육 프

로그램이나 상담 현장에서 아동의 문제나 부적응에 관한 직접적인 대처방식의 개입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더불어 부모는 부부간의 갈등이나 문제해결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다루는 방식을 선택하여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입하여야 함을 본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아동이 부정적인 행동을 보일 때 어머니가 신체적 체벌을 사용하거나, 충동적으로 자신의 

감정에 따라 아동을 강압적으로 통제하는 훈육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자녀의 정서조절에 직접․간접

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어머니 스스로의 정서조절이 상당히 중요하며, 어머니가 

긍정적인 정서조절 방식을 갖게끔 이와 관련된 어머니 성장 프로그램이나 부모교육 등의 외부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본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가 제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갈등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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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에 긍정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부정적으로 미치는 영향력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부모갈등의 어느 정도 수준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본 연구에서는 살펴보지 않아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부모갈등의 정도와 더불어 부모의 갈등 유형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를 살펴보면 갈등 수준과 유형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더 면밀히 살펴볼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설명력을 유의하게 증가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 내의 전반적인 정서적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아동이 어머니로부터 

직접 받는 훈육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훈육방식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사이를 매개하는 보호요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 어머니의 부정적인 훈육방식을 개입할 수 있는 기제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결과에서는 가족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가족구성원들 간의 정서적인 교류가 아동

의 정서조절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 연구에서는 가족 환경 뿐만 아니라 

학령기 아동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교사 및 또래 집단 등의 다양한 환경 변인들과 아동의 생물

학적인 변인 등의 거시체계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훈육방식 중 어머니의 훈육방식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최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이 아동에

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훈육방식을 

추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가족의 정서적 환경과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나 같은 학령후기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이것을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아동의 연령 차이를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의 

아동으로 확대하여 가족의 정서적 환경과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력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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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가족의 정서적 환경과 어머니의 훈육방식 및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채 영 문(혜전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정서조절 능력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를 조절할 줄 알고, 상대방의 사고․감

정․의도 등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기초적 수준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람직한 인

간관계 형성에 필수적인 요인이다. 아동은 성장함에 따라 사회적 경험의 폭이 넓어지면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기본적인 인간의 정서를 인식하고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이 보다 유능해져간다. 이는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사회문화적 맥락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정서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성에 따라서 정서조절능력의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보고 

되는데 여아는 문제중심적 대처와 감정발산능력이 우수한 반면 남아는 공격적 표현과 회피 및 왜곡

의 경향이 높고, 성장과 더불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은 한층 발달한다는 보고들은 정서조절능력 연

구에서 성차와 연령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분석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

어 아동의 발달을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인 가운데 정서조

절능력과 관련성이 보고 되는 변인 중 가족의 정서적 환경과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아동의 정서조절 

변인임을 고려한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사료된다.

또한 사춘기가 도래하면서 아동이 경험하는 정서조절능력을 정확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부정적 정

서표현과 긍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허용성이나 문제를 대하는 부모 행동의 모델링을 비롯해 가족의 

정서적 환경 분위기를 살펴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 어머니의 정서상태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표

현이나 양육행동을 결정하고 가정의 정서분위기를 좌우하게 되며 민감하고 심리적으로 건강한 어머

니일수록 자녀의 정서적 안정, 사회적 능력, 독립심을 기르는 양육행동을 나타내는 특성을 고려할 

때 어머니의 양육행동 또한 반드시 분석대상에 포함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서 정서조절능력과 관련성이 검증된 다양한 사회인구학적변인과 더불어 정서

표현에 대한 가족의 정서적 지지정도 및 어머니의 훈육방식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있어 정서조절이 

안되면 우발적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절에 대한 접근은 매우 의의 

있는 관점이라고 사료된다. 

그 결과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 정서조절은 아동의 성별, 학년, 가족의 정서적 환경, 어머니의 

지지적 훈육방식과 행동통제적 훈육방식이, 아동의 감정폭발 정서조절은 아동의 성별, 학년,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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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환경, 어머니의 심리통제적 훈육방식이, 아동의 공격적 표현 정서조절은 아동의 성별, 가족의 

정서지지, 부모갈등, 어머니의 심리통제적 훈육방식이, 회피 정서조절은 아동의 성별, 학년, 가족의 

정서지지, 가족불안, 부모갈등, 어머니의 심리통제적 훈육방식과 행동통제적 훈육방식이 영향력을 

보이는 변인임을 규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내에서 아동의 정서를 지지해주고 수용해주는 

환경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밝혀내고 가족 내에서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하는 부정적 정서들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한다면 자녀에게 문제해결에 대

한 긍정적인 모델이 되어 정서조절능력의 발달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는 선행연구와 달리 여아가 남아보다 정서조절능력의 모든 하위변인

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런 결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핵가족화에 따른 부부중심의 가족관계나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의 변화는 어머니의 훈육방식 못지

않게 아버지의 역할 역시 중요하고 의미 있음이 보고되고 있어 아버지 변인을 분석에 포함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또한 학령기는 사회적 관계형성이 활발해지고 사회적 능력이 중요시되는 시기로 

부모이외에 변인에 고려가 필요하다. 가정에서 형제나 또래 그리고 교사변인 등 다양한 변인들이 

아동의 정서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